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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0탄소중립위원회 보도설명자료
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.11.4.(목)

담당부서
국무조정실 2050 

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
담당자 과장 양정화, 서기관 정석철

(02-6744-0551, 0552)

‘전문가와 관련부처가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

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상향안’

-「‘인터넷 자료 짜깁기’수준 탄소중립 ... “文 정치적 쇼에 
불과”(이데일리, 21.11.4) 관련」-

1. 보도내용

2. 설명내용

< ‘인터넷 자료 짜깁기 수준’이라는 보도에 대해 >

□ ‘인터넷 자료 짜깁기 수준’이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

표명함

ㅇ 지난 10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은 학계,

시민단체, 관련 업계 등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

부처가 참여하여 작성한 것임

□ 탄소중립은 「‘인터넷 자료 짜깁기’ ... 수준 ...」이라는 기사 제목
으로 “기술 현실 가능성이 없고, 원자력 없이 불가능”하다고 보도

ㅇ “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...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
없다고 봐야 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.”

ㅇ “태양광, 풍력, 수소발전이 당장 대용량으로 건설할 정도로 효
율적이지도 않고 연구개발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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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1~6월까지 관련 중앙부처가 추천한

전문가들로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초안을

작성하였으며

- 이 기초안을 토대로 탄소중립위원회(민간 전문가 79명과 담당 중앙부처로

구성) 출범 이후 114회(5~10월)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
논의를 거친 것임

- 더불어, 이해관계가 있는 115개 협회·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20회의
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

ㅇ 또한, “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”는 것은 사실이 아님.

-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에는

학계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원자력을 연구한 전문가*가

각 1명씩 포함되어 있음

     * 임춘택 現「에너지경제연구원」 원장, 前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, 원전 
계측제어 안전기술 연구

     * 이정윤 現 「원자력 안전과 미래」 대표, 現 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 이사, 前 
한국원자력방재연구소 이사장

- 추가로, 대외 의견수렴 과정에서 원전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,

관련 기업 등과도 협의를 진행하였음

< ‘기술 현실 가능성이 없고’라는 보도에 대해 >

□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

태양광의 경우 효율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있음

ㅇ 태양광 모듈 효율은 10여년 전 14.7%에 비해 20%까지 향상되었으며
가격 역시 87.9%가 하락하였음 (ITRPV1))

      * 태양광 모듈효율: (’10) 14.7% → (’20) 20%
      * 태양광 모듈단가: (’10) 1.74$ → (’20) 0.21$, 87.9%↓

1) ITRPV(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): 태양광 전문 해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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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향후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은 지속될 것이며 기술개발 가속화와

규모의 경제 실현이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.

ㅇ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, CCUS와 같은 기술 역시 세계적으로

연구개발과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또한 상

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      * 그린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500kW급(제주), 2MW(동해), 3MW(제주)급

      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추진 중

- 발전용 연료전지와 같은 일부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

지난 9월에 중국으로 수출한 바도 있음.

      * 두산퓨얼셀 및 협력업체(데스틴파워 등),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발전용 연료

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 개최(’21. 9. 27)

□ 향후 사실과 다르거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보도되지

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함


